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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서론]

충북에서 육성한 ‘청풍수수’는 2008년 K258972 계통명으로 수집되어 2019년 품종등록되었으며 수량성이 10a 당 359kg으로 

다수성 품종이다. 충북의 2019년 수수 재배면적은 641 ha으로 국내 재배면적 1,547 ha의 생산면적의 41%, 생산량의 49%를 

차지하는 수수의 최대 생산지이다. 최근에는 수수의 콤바인 수확이 가능한 초장 1.8m 이하의 품종이 육종되어 범용콤바인을 

이용한 수확작업의 기계화율은 90% 이상으로 높은 반면, 파종단계의 기계화율은 1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수수 기계이식 재배를 위한 적정 육묘일수는 온실에서 약 15∼20일로 묘 길이는 20cm 정도가 적당하며 육묘기간이 20일이 

초과하면 수량성과 안정성이 감소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시험은 신품종 청풍수수에 대한 육묘기간에 따른 묘 생육

을 비교하여 기계이식에 적합한 육묘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및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수수 ‘청풍수수’를 시험재료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파종은 

트레이 규격 200공을 사용하였으며 파종시기는 5월 22일 등 3처리를, 육묘기간은 10일, 15일, 20일 3처리를 두었다.

바닥재는 다목적 건조대, 부직포, 보온재를 사용하여 육묘기간에 따른 규격묘 생산율,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과 뿌리 엉김율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수 기계이식에 적합한 규격묘의 길이인 20cm 크기로 키우는데 중부지역인 청원군의 무가온 비닐하우스 조건에서 5월 22일 

파종에서는 20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6월 2일 파종 및 6월 12일 파종에서는 15일이 소요되어 파종기에 따라서 육묘기간을 

달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뿌리엉김은 파종 후 10일에서는 40∼60%의 범위를 나타내 기계이식이 불가능한 반면, 파

종 후 15일 이후에는 90% 이상의 범위를 나타내 기계이식에 알맞은 지하부 생육을 보였다. 

육묘에 적합한 바닥재는 보온재가 수분 보유력이 가장 우수하여 지하부의 뿌리 엉김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부직포, 다목적건

조대 순으로 양호한 생육을 보였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수수 파종기가 6월 상순인 것으로 가정하여 볼 때 기계이식에 적합한 

육묘기간은 15일, 바닥재는 보온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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